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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오니아(대표이사 박한오)는 4월 14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(총액인수)으

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  

 

이번 유상증자는 siRNA 신약관련 GMP 시설투자와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.  

 

바이오니아 관계자는 그 동안 투자자의 재무구조 개선 요청이 끊임없이 있어 왔고, 올해

를 기점으로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여 이번 유상증자를 계기로 본

격적으로 기업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

 

특히 올해 1/4 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대비 약 30%이상 증가했고, 그 동안 적극적으로 

투자하고 시장을 개척한 분자진단 사업부 매출이 작년 대비 140% 이상(1/4분기 기준) 

증가했다. 기존 안정적인 매출을 자랑하던 유전자 연구용 제품 역시 연평균 8% 이상 꾸

준히 성장하고 있어 분자진단 사업부와 더불어 안정적인 CASH COW를 완성시킬 것으로 

예상된다. 

 

또한 GMP투자를 기점으로 siRNA 신약에 대한 라인업을 완성해 적극적으로 유한양행과 

신약 임상 뿐 아니라 자체신약 개발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. 현재 유

한양행과 흉터치료제(켈로이드치료제)와 간암치료제가 내년에 전임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 

자체 헬스케어 제품인 미백치료제와 탈모치료제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.  

 

바이오니아 박한오 대표이사는 “올해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의 첫 해가 될 것이며, 그 

동안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물들이 하나둘씩 매출로 확인되는 한해가 될 것이다. 더불어 

이번 증자로 재무구조 개선도 같이 병행해 안정적과 성장성을 두루 갖춘 대한민국의 일

등 바이오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. 

 

 


